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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중앙도서관��시민��도서관을�말하다��개강��파
주�지혜의�숲��헤이리�예술마을��탐방
�이미숙�기자 �승인�2019�06�11�14�33

<사진=인천시교육청>

�한국강사신문�이미숙�기자��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�관장�양승옥�은�생활�속에�함께�하는�인문학�구현을�위해

오는�6월�12일�수���지역주민�60명을�대상으로�길�위의�인문학「시민��도서관을�말하다」시즌2를�개강한다�

이번�시즌2�강좌는��사회변화�트렌드와�도서관�서비스�라는�주제로�운영되며�세부일정은�6월12일�<강연���파괴

할�수�없는�지식의�탑��세계의�도서관>��6월�20일�<강연���사회변화�트렌드와�도서관�서비스>��6월�22일<탐방��

도서관�모델을�찾아�떠나는�여행�파주�지혜의�숲��헤이리�예술마을�>으로�구성��강연은�전�국회도서관�유종필

관장��인천대학교�문헌정보학과�박종도�교수가�진행하며��탐방은�인문학자�이권우�작가와�함께한다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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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중앙도서관은�2019년�길�위의�인문학�프로그램으로�도서관을�화두로�시민들과�소통의�자리를�마련하고

도서관이�나아갈�방향을�모색하고자『시민��도서관을�말하다��시민�도서관학』을�운영해�오고�있으며��지난�5

월�23일�목�에�시작한�시즌1�세계의�도서관�최신�동향�은�강연�2회��탐방�1회로�운영하여�6월�1일�토���대화도서

관�메이커스페이스�및�알라딘중고서점��아람미술관�등을�돌아보며�새로운�도서관�모델을�상상하는�시간으로

마무리하였다�

탐방�참여자�대부분은�메이커스페이스를�처음�접해보았으며�이번�도서관�최신�동향�과정을�통해�기존의�도서

관에�대한�고정관념을�깨게�되었다고�소감을�밝혔다��또한�강연�준비를�위해�최근�해외�도서관을�다시�순회하고

올�정도로�열정을�보인�조금주�관장은�도서관이�더�이상�조용한�독서실이나�공부방에�머물러서는�안�되며�학교�



학원��PC방을�오가는�우리�청소년들에게�놀이와�상상력을�주는�공간��지역주민의�소통과�생활문화�공간으로�나

아가야�한다고�강조했다�

자세한�사항은�평생교육운영과�032�627�8421�로�문의하거나�홈페이지를�참조하면�된다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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